
친환경 미생물농약 개발경쟁 돌입
그린바이오텍, 인체무해 미생물 농약 상용화 … 메가바이오텍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미생물 농약의 원료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돼 2003년 상반기부터는 본격 상

용화될 전망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인 그린바이오텍(대표 이재호)은 자체 개발한 3종의 미생물 농약원료가 최근 농촌진흥청 산

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4월4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것은 고추역병 살균제와 배추 좀나

방 살충제, 잿빛곰팡이 병살균제 등 3종이다.
그린바이오텍은 국내에서 처음 등록됨에 따라 원료를 이용한 미생물 농약 완제품을 2003년 상반기까지 상

용화할 계획이다.
또 2002년 안에 5가지 원료를 추가 등록할 예정이며, 현재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진행중인 재배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린바이오텍은 미생물 농약의 국내 시장규모가 1000억원 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50%를 점유할 계획이

다.
현재 국내에는 그린바이오텍 외에도 동부한농화학, LGCI와 벤처기업에서 미생물 농약 원료를 개발해 등록

을 추진중이다.
메가바이오텍(대표 정수희)도 생명공학을 활용해 화학농약을 대체한 친환경 농약인 미생물제제를 상품화해

2001년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02년에는 75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메가바이오텍 기술의 핵심은 병원균이 발생한 지역의 토양·식물뿌리를 수거, DNA 분석을 거쳐 여기에 딱

들어맞는 미생물을 추출해 제제화하는 데 있다. 환경에 유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타 무해한 균은 보호해

생태계 교란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각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농약·작물의 종류를 지정해 주는 맞춤식 처방은 각종 병충해로 고통받는

농가에서 각광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학농약에 대한 규제가 오래전부터 실시됐고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약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좁은 국토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맹독성 화학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산물과

토양의 잔류농약 문제, 해충의 내성증대, 생태계 교란 등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친환경 농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가바이오텍이 지금까지 개발한 제제는 역병 방지제인 바이오탄, 뿌리혹병 예방제인 사마구탄 등 모두 12

종으로, 부산물로 염색폐수의 탁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미생물제제도 개발해 놓은 상태이다.
메가바이오텍은 경북 구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2000년 7월에는 60여종의 고도분석기를 갖춘 부

설 생명공학연구소도 설립했다.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전직원이 50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원 5명 중

1명은 연구원이다.
1996년 회사를 설립한 뒤 19억3000만원 투자를 유치한 메가바이오텍은 2002년 12월에는 코스닥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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